
 

 

 

 

 

 

 

 

 

 

 

 

 

 

 

 

 

 

 

 

 

 

 

 

 

 

 

 

 

 

 

 

 

 

 

 

 

 

 

 

 

 

일본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규칙

을 준수해 주십시오. 

토시마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 국적 여러분께 

 

개의 경우 

개를 기른다면 ⇒ 등록을 합니다 (A나 B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 
 

 

 

 

 

 

 

 

 

토시마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이사한 곳에서 수속합니다. 

개 기르는 법 ⇒ 일상 생활에서의 규칙 
 
 
 
 
 
550과 동물 병원에서 받은 주사 접종 완료 증명서가 필요) 
 
 
 
 

 
 

 

뒷면에는 재해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를 기를 때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기르는 법 ⇒ 일상 생활에서의 규칙 
①집안에서 기릅니다. 

②목줄에 이름표를 착용하거나 동물 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합니다. 

③번식력이 강하므로 새끼 고양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해 둡니다. 

 

 

 

【A】 마이크로칩을 삽입했다 
 
스마트폰으로 등록합니다       
400엔 
 
일본의 마이크로칩만 대상 

 

【B】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지 않았다 
 
이케부쿠로 보건소에서 등록합니다 
3,000엔 
 
인식표를 받는다(목줄에 착용합니다) 

 
 

환경성 등록 사이트  

②이케부쿠로 보건소에 간

다(개는 데리고 가지 않는

다) 
 
지참할 것 
∙병원에서 발행한 주사 접종 
완료증 
∙550엔 

③주사 접종 완료표를 
받는다 
550 엔 

 
목줄에 
착용합니다 

산책할 때는 
∙주사 접종 완료표를 
목줄에 착용한다 
∙리드줄에 연결한다 
∙대변을 가지고 돌아

갈 봉투와 소변 청소

용 물을 가지고 간다 

대변은 집으로 가지고 돌아간다 

소변은 물로 청소한다 

 

 

 

 

풀어서 기르기 금지 

 

 

 

짖는 채로 방치하지 않는다 

훈련을 시킨다 

 

 

  

1년

에 

1회 

①동물 병원에서 광견병 예

방 주사를 개에게 접종한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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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 재해가 많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합

시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할 것 

대피 장소 확인 
 
∙지정된 구호 센터로 가는 길을 확인

한다 
∙반려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친
척이나 지인의 집에 미리 부탁한다 
∙반려 동물을 맡길 곳을 조사해 둔다 

반려 동물에게 준비해 둘 것 
 
∙백신 접종 등 건강 관리 
∙이름표 착용, 마이크로칩 삽입 
∙훈련(케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기) 

반려 동물용 비상 반출품 가방 
준비 
 
∙5~7 일분의 사료, 물 등 
∙반려 동물의 상비약 
∙배변 패드 등의 위생 용품 
∙대피 장소에서 사용할 케이지 등 

 

     

토시마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 국적 여러분께 

대지진 발생! 당신과 반려 동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택이 무너졌다면? 

아니요 

예

【문의처】 
반려 동물∙광견병 주사 등에 대해∙∙∙이케부쿠로 보건소 생활위생과 03-3987-4175(토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4-42-16) 
구호 센터에 대해              ∙∙∙방재위기관리과       03-4566-2572 

 
②반려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지인 등의 
집이 있다 
 
반려 동물용 비
상 반출품 가방
을 가지고 반려 
동물과 함께 대
피합니다 

①자택에서 
지낼 수 있다 
 
 
반려 동물과 
함께 
자택에서 
지냅니다 

③반려 동물만 
맡길 수 있는 지

인 등이 있다 
 
반려 동물용 비

상 반출품 가방

과 반려 동물을 
맡기고 주인만 
구호 센터로 대

피합니다 

반려 동물용 
비상 반출품 
가방을 가지고 

반려 동물과 
함께 지정된 

구호 센터로 
대피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구호 센터란】 
대규모 재해 시에 대피 생활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가까운 초등학교 등입니다. 
자택에서 대피하는 중이라도 식료품 등을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반려 동물 용품은 없습니다). 
구호 센터에서는 반려 동물을 맡겨 두는 방과 사람이 대피 생활을 하는 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반려 동물과 구호 센터로 대피해 온 동물도 함께 보살펴 주십시오. 
※파충류 등은 구호 센터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사전에 맡길 곳을 정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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